
21세기는환경경영시대이다
상의 , SCM활용 적극추진 … 유럽·미국의 환경규제 강화 대응

2006년부터는환경경영을추진하지않는기업은경쟁력에큰손실을입게될전망이다.

2006년을 기점으로 EU와 미국 등 세계 주요국가의 환경규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될 예정으로 해당지역에 수

출될관련제품에도똑같이적용되기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회장 박용성) 3월12일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기업의 자발적 환경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제

언에 따르면, EU(European Union)는 2006년부터 EU권역에서 유통되는 모든 전자제품에 납(PB) 사용을 금지

하겠다고발표했다.

이에 경쟁국인 일본은 이미 1999년부터 대체기술의 양산체제를 갖추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겨우전자회사한군데만이 2002년양산기술개발을위한첫걸음을내딛고있는등심각한경쟁력상실

이우려되고있다.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EU는 재활용 의무화 기준을 차량의 80%(중량기준), 정보통신기기의 60-80%로 확

대하고, 미국은 2004-07년 자동차 배출 질소산화물 등을 현재에 비해 77-95% 감축키로 결정함으로써 연간

150만대에달하는우리나라자동차수출에엄청난타격이생길것으로예상된다.

이와 같이 기업의 환경성과가 새로운 기업가치의 평가기준으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국내 산업계의 환경경영

은선진국에비해초보적단계이며, 확산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

기업스스로 환경경영을 확산하고 청정생산체제를도입하게 하는 등 정책차원의 여건 마련이필요한 상황

에서 실제로 GM, NIKE 등 세계굴지의 기업은 SCM(Supply Chain Management)을 활용해 환경경영과 청정

생산을증진하는큰성과를거둔적이있다.

상공회의소는 환경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 SCM을 활용한환경경영 및

청정생산활성화방안을 제시했다. 즉, 국내최고의 환경경영기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Key Player)들인 환경

ㆍ안전위원회 회원사가 협력기업에 대해 자발적으로 환경경영기법을 전수해주고, 정부는 협력기업에 대한 인

센티브확충등필요한인프라를구축해야한다는것이다.

상의가 제시한 활성화방안은 우선 주관기관인 상의가 KP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KP는 협력기업과 별

도의 협약을 체결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ISO14001(환경경영) 인증 획득방안, 환경친화적 디자인(Design

for Enviroment) , 환경회계시스템 도입방법 등의 환경경영기법을 전수함으로써 정부와 KP, 협력기업 모두가

Win-Win-Win하자는것이골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요자금을 지원해주고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하며, 대한상의는 주관기관으로

서의역할수행과협약체결, 자금지원, 심사단구성및운영등역할을분담하기로했다.

상의는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실시를 시작으로 자율적 환경경영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설정

하기로결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산업의 환경기술 및 경영기법이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강화되는 국제환경규제로 인한 경쟁

력상실을피할수있을뿐만아니라상대적경쟁력강화를도모할수있기때문이다.

상의는 산자부와 협의를 통해 2002년 3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경영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가질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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